
이야기 35 

독자들과 같이 만드는 이야기 

 
예약된 자리 

 

이야기 

 

이야기 35번은 

앞으로 「베풂의 교만」을 읽고, 
생각하고, 나누는 독자들과 

같이 만들어 내는 이야기들을 

사후기나 토론이 아닌 

이 시리즈의 중심에 넣기 위한 

바람에 예약해 놓은 자리입니다. 
 

기대해 주세요. 
 

 

 
이 자리는 독자들의 이야기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. 
「베풂의 교만」 시리즈의 34편 이야기들을 읽고, 생각하고, 나누면서 — 여러분의 삶 
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. 
그 이야기들이 사후기(추가 부록)가 아니라 이 시리즈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날을 
기다립니다. 
 
독자의 이야기가 이 자리를 채울 때, 이야기 35번은 완성됩니다. 

 

이야기 35번이 완성되려면​
​
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.​
​
읽고 · 생각하고 · 나누고 · 보내주세요.​
​
QuestionsOnly.Life 에서 읽으시거, 의견을 나누고, 조언을 주세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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